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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혈자의 헌혈기록정보의 인식도 및 만족도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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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헌혈 참여자들의 헌혈에 대한 지식과 인식 및 만족도,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 홍보방안에 대해 
살펴보고 자발적이고 지속적인 헌혈인구의 확대방안 마련의 기초자료를 얻기 위하여 시도되었다. 자료수집기간은 
2012년 3월 9일부터 3월 24일까지 16일간이었고, 자료의 수집방법은 설문조사로 총 700부를 배포하여 636부를 최종 
분석 자료로 사용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21.0을 이용하여 빈도분석 및 교차분석, t-test, ANOVA를 시행한 결과 
첫째, 남성, 20~29세의 범위 연령층에서, 학생, 대졸이상의 집단에서 높은 분포를 보였다. 둘째, 헌혈에 대한 지식과 
인식도는 모른다는 내용이 많았으며, 만족도는 헌혈행위에 대한 만족보다는 헌혈과 관련된 서비스 만족도 점수가 더 
높게 나타났다. 셋째, 헌혈 홍보에서는 홍보교육이 필요하며 홍보매체와 수단으로는 TV, 거리광고, 전철광고 방법 순
의 결과를 보였으며 지속적인 헌혈을 위하여 헌혈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필요하다는 결과를 보였다. 그러므로 헌
혈인구 확대를 위해서는 헌혈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 홍보를 통하여 대국민 인식변화를 유도하고 헌혈자에 대한 다
양한 보상 이벤트제공 등으로 헌혈에 대한 더욱 적극적인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주제어 : 헌혈기록정보, 헌혈동기, 헌혈지식, 헌혈인식도, 헌혈만족도, 헌혈홍보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knowledge and recognition about blood donation and 
satisfaction, look for ways to promote the idea that effective, was trying to get the plan to provide the basis 
for the expanding population of voluntary and continuous blood donation. A survey was from May 9, 2012 to 
May 24, 2012 and total 636 copies were used as final study data. The data collected analyzed with SPSS win 
21.0 using descriptive methods, frequency analysis, chi-square test, t-test, ANOVA. The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the rates of the blood donors were higher in the men, in the age group from 20 to 29, in the students 
and in the group that received college or higher education. Second, as for the knowledge and recognition of 
the blood donors on blood donation, many replied they didn't know well about it. Concerning satisfaction level, 
they gave higher marks to satisfaction with related service than with blood donation itself. Third, the necessity 
of sustained blood donation promotion and education was pointed out. TV was most preferred, followed by ads 
on the street and ads on the subway. To expedite an increase in the blood-doner population, prolonged 
education and promotion are required to change the way that people in general look at blood donation, and a 
variety of rewards should be provided for blood donors. 

Key Words : Health Information, Motivation, Knowledge, Recognition, Satisfaction (of Blood donation), Bl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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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필요성 및 목적

혈액은 외과적 수술을 비롯하여 인간에 대한 의료처

치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가장 필수적이고 기본적인 성분

이다[1]. 의학의 발전에 따라 혈액의 필요성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지만[2], 과학기술과 의학의 수준이 고도로 

발달된 오늘날에도 혈액을 인공적으로 만들지 못하며 대

체할 물질이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헌혈은 수혈이 필

요한 환자의 생명을 구하는 유일한 수단이다. 하지만 헌

혈한 혈액은 장기간 보관이 불가능(농축적혈구 35일, 혈

소판 5일)하여 지속적이고 꾸준한 헌혈이 필요하다[3]. 

우리나라는 1974년 ‘세계 헌혈의 해’를 맞아 매혈이 중

단되었고 헌혈이 차지하는 비율이 증가하기 시작하여 자

발적이고 대가를 바라지 않는 전 국민 헌혈운동이 확산

되었으며, 대한적십자사는 2000년 6월부터 조직적인 헌

혈자 ‘등록 헌혈제’를 시행하여 안정적인 혈액공급 및 헌

혈자 확보를 위해 노력해 왔다. 등록 헌혈제란 의료기관

에서 요구하는 혈액을 충족하기에 어려움이 있을 때 수

급 불균형을 보완하기 위하여 헌혈자 집단(pool)을 미리 

만들어 두고 활용하는 제도이다[4]. 대한적십자사의 통계

에 따르면 2013년 기준 총 헌혈 2,914,483건으로 국민 헌

혈율이 5.8%에 도달하여[5], 수혈용 혈액의 안정적인 자

급자족은 가능하게 되었다. 하지만 의약품 제조용으로 

쓰이는 혈장은 아직도 상당량이 부족하여 해외에서 수입

하고 있으며[6], 계절에 따른 혈액수급의 불안정, 혈액형

별 헌혈 불균형, 단체헌혈에 대한 높은 의존율, 지정헌혈, 

인구감소로 인한 자발적인 개별헌혈자 감소 등 여러 가

지 문제들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7]. 

또한 안전한 혈액관리를 위하여 헌혈기준이 강화되고 

출산율이 낮아지면서 혈액의 공급은 점차 줄어들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가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혈액에 대

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8]. 보건

복지부는 ‘혈액 장기수급 전망’에서 혈액수요는 2025년 

502만 유니트, 2030년 517만 유니트로 매년 증가하고, 혈

액공급은 2025년 250만 유니트, 2030년 230만 유니트에 

불과할 것으로 예측했다. 이는 현재 전체 헌혈의 40% 이

상을 차지하고 있는 학생, 군인 등 젊은 층 인구가 감소

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혈액공급량은 2025년에는 50%

나 부족할 것으로 전망하였다[9, 10].  헌혈이 이타주의에 

기초한 자발적인 행위임을 강조함에도 불구하고, 기념품 

때문에 헌혈에 처음 참여하게 되었다라는 헌혈동기를 가

진 사람들이 있고. 또한 기념품 외에 현재 실시하고 있는 

헌혈환부예치제도와 각종 혈액검사 등을 홍보하고 있는 

실정이다[11]. 또한 헌혈에 대한 그릇된 지식으로 부정적

인 인식을 가질 수도 있어서 헌혈에 대한 지식수준은 중

요하다[12]. 따라서 자발적이고 지속적으로 헌혈을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을 통해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혈

액공급을 확보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헌혈 참여자들의 헌혈에 대한 지식과 

인식 및 만족도,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 홍보방안에 대

해 살펴보고, 자발적이고 지속적인 헌혈인구의 확대방안 

마련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되었다. 

구체적인 연구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헌혈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알아보고 헌혈현

황을 파악한다. 둘째, 헌혈자들의 헌혈에 대한 지식과 인

식 및 만족도를 파악한다. 셋째, 헌혈 홍보와 관련된 실태

를 파악하여 지속적 헌혈사업의 개선점을 찾는다.

1.2 연구방법

1.2.1 연구대상

본 연구는 부산광역시 소재 헌혈의 집 13곳 중 대한적

십자사 혈액사업 통계연보(2010)에 표시된 헌혈 실적이 

연별 10,000건 이상인 7곳에 헌혈을 위해 방문한 헌혈자

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2012년 3월 9일부

터 3월 24일까지 16일간 설문 참여의사가 있는 대상자들

에게 자기기입식 방법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

지는 총 700부를 배포하여 691부를 회수하여 회수율은 

98.7%를 보였으며, 응답이 불성실한 55부를 제외한 636

부를 최종 분석대상으로 사용하였다.

1.2.2 측정도구

본 연구에 사용된 설문지는 정혜경(2004)[2]과 조충래

(2003)[1]의 선행연구에서 사용된 설문지를  연구의 목적

에 적합하게 구성하였고 본 연구에 앞서 Pilot-test를 실

시하여 설문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수정·보완하였다. 설

문내용은 연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7문항, 조사대상

자의 헌혈현황 6문항, 헌혈 지식 12문항, 헌혈 인식 8문

항, 헌혈 만족도 10문항, 헌혈 홍보방법 6문항으로 구성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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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자료처리 및 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21.0을 이용하여 유의수준 95% 

범위에서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

성 및 헌혈현황, 헌혈 홍보현황 및 효과적 홍보방안, 지속

적 헌혈방안은 빈도분석을 실시하였으며, 헌혈양상과 헌

혈사유에 따른 최근헌혈시기, 헌혈관련지식에 따른 헌혈

동기와 헌혈양상은 교차분석을 하였고, 일반적 특성과 

헌혈동기 및 헌혈양상에 따른 인식 및 만족도는 평균의 

차이 분석(t-test, ANOVA)을 실시하였다.

2. 연구결과

2.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연구대상자의 성별 분포에서는 남자 57.1%, 여자 

42.9%로 분포되었고, 연령별로는 20세 미만 22.0%, 20～

24세가 43.9%, 25～29세가 16.2%, 30세 이상 17.9%로 20 

～24세에서 높은 분포를 차지하였고, 종교 유무별 분포

에서는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이 54.9%, 종교를 

지닌 사람이 45.1%의 비율을 보여 종교를 가지지 않은 

집단에서 높은 비율분포를 보였다.

직업별로는 학생이 67.8%, 소득근로자가 20.3%, 가사 

및 기타가 11.9%로 나타났고, 학력은 대졸이상 69.7%, 고

졸이하가 30.3%의 분포를 보였다<Table1>.

Variable N %

Gender
Male 363 57.1

Female 273 42.9

Age

Below 20 140 22.0

20～24 279 43.9

25～29 103 16.2

Above 30 114 17.9

Religion
Yes 287 45.1

No 349 54.9

Occupation

Worker 129 20.3

Student 431 67.8

Housewife & other(ect) 76 11.9

Education
< high school 193 30.3

≥ collage 443 69.7

Total 636 100.0

<Table 1> The General Characteristics

연구대상자들의 헌혈동기, 헌혈사유, 헌혈양상 및 최

근 헌혈 시기를 조사한 결과, 자발적으로 헌혈을 한 경우

가 95.9%로 대부분이었고, 가장 큰 헌혈 사유는 보람과 

긍지에서 59.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봉사시간 인정 

10.7%, 가족 또는 지인의 권유 8.6% 등의 순으로 나타났

다. 조사자의 38.2%가 규칙적으로 헌혈을 하고 있었고, 

최근 헌혈 시기는 6개월 이내가 49.5%로 가장 많았으며, 

1개월 이내는 28.1%, 1년 이상 12.0%, 1년 이내 10.4% 순

의 분포를 보였다<Table2>.

Variable N %

Motivation
Voluntary 610 95.9

Involuntary 26 4.1

Reason

Rewarding and pride 376 59.1

Blood donation advertising 23 3.6

Family or acquaintances 55 8.6

Blood test 15 2.4

Recommendation 16 2.5

Volunteer work 68 10.7

Souvenir 46 7.2

Other 37 5.8

Regular 
Yes 243 38.2

No 393 61.8

Last time 

< 1month 179 28.1

< 6months 315 49.5

< 1 year 66 10.4

≥ 1 year 76 12.0

Total 636 100.0

<Table 2> Blood Donation Condition

2.2 헌혈현황

2.2.1 헌혈양상과 헌혈사유에 따른 최근헌혈시기  

연구대상자들의 헌혈양상과 헌혈사유를 최근헌혈시

기와 비교한 결과 헌혈양상에서만 집단 간 유의한 차이

를 보였고(p<0.05), 최근 6개월 이내 헌혈경험자가 6개월 

이후 헌혈경험자에 비해 높게 나타났으며 규칙적 헌혈경

험이 36.1%, 불규칙적 헌혈경험이 41.5%였다. 6개월 이

내에 헌혈경험자의 헌혈동기가 보람과 긍지를 지닌 부분

에서 30.7%의 높은 분포를 보였으나 헌혈 사유에 따른 

최근 헌혈시기 간에는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Table3>.

2.2.2 헌혈관련지식에 따른 헌혈동기와 헌혈양상

헌혈과 관련된 올바른 지식에 대한 응답 비율분포 결

과에서는 각 항목마다 ‘모르겠다’에 가장 높은 응답률을 

나타내어 헌혈에 관한 올바른 지식에 대한 회의적인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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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Motivation and Regular Donation according to the Blood Donation Knowledge
                                                                                                (unit : person, %)

Variable
Motivation

N(%) χ2(p) Regular Donation
N(%) χ2(p)Voluntary Involuntary Yes No

Korean 

donation 

system

Pure donation system 63( 9.9) 3(0.5) 66( 10.4)

3.605

(.307)

35( 5.5) 31( 4.9) 66( 10.4)

37.346

(.000)

Registration donation system 198(31.1) 4(0.6) 202( 31.8) 103(16.2) 99(15.6) 202( 31.8)

Blood deposit Scheme 27( 4.2) 1(0.2) 28(  4.4) 12( 1.9) 16( 2.5) 28(  4.4)

Unknown 322(50.6) 18(2.8) 340( 53.5) 93(14.6) 247(38.8) 340( 53.5)

Difficulty of 

confidentiality

Yes 75(11.8) 4(0.6) 79( 12.4)
5.403

(.067)

30( 4.7) 49( 7.7) 79( 12.4)
8.989

(.011)
No 304(47.8) 7(1.1) 311( 48.9) 136(21.4) 175(27.5) 311( 48.9)

Unknown 231(36.3) 15(2.4) 246( 38.7) 77(12.1) 169(26.6) 246( 38.7)

Donation 

certificate 

reissued 

Yes 129(20.3) 9(1.4) 138( 21.7)
10.818

(.004)

39( 6.1) 99(15.6) 138( 21.7)
20.766

(.000)
No 340(53.5) 6(0.9) 346( 54.4) 160(25.2) 186(29.2) 346( 54.4)

Unknown 141(22.2) 11(1.7) 152( 23.9) 44( 6.9) 108(17.0) 152( 23.9)

Donation 

certificate 

validity 

period

< 1 year 13( 2.0) 3(0.5) 16(  2.5)

16.609

(.002)

2( 0.3) 14( 2.2) 16(  2.5)

8.977

(.062)  

< 3 year 26( 4.1) 3(0.5) 29(  4.6) 8( 1.3) 21( 3.3) 29(  4.6)

< 5 year 18( 2.8) 1(0.2) 19(  3.0) 5( 0.8) 14( 2.2) 19(  3.0)

Permanent 343(53.9) 7(1.1) 350( 55.0) 146(23.0) 204(32.1) 350( 55.0)

Unknown 210(33.0) 12(1.9) 222( 34.9) 82(12.9) 140(22.0) 222( 34.9)

Age that can 

donate blood

16 ~ 69 505(79.4) 19(3.0) 524( 82.4)
3.675

(.159)

200(31.5) 324(50.9) 524( 82.4)
.035

(.982)
16 ~ 80 3( 0.5) - 3(  0.5) 1( 0.2) 2( 0.3) 3(  0.5)

No limit 102(16.0) 7(1.1) 109( 17.1) 42(6.5) 67(10.6) 109( 17.1)

Total 610(95.9) 26(4.1) 636(100.0) 243(38.2) 393(61.8) 636(100.0)

* p<0.05

<Table 3> Last time according to Blood Donation Motivation and Blood Donation Cycle 
(unit : person, %)

Variable
Last time

Total χ2(p)
< 1month < 6months < 1year ≥ 1year

  Regular 
Yes 79(12.4) 151(23.7) 9( 1.4) 4( 0.6) 243( 38.2) 67.107

(.000)No 100(15.7) 164(25.8) 57( 9.0) 72(11.3) 393( 61.8)

  Reason

Rewarding and pride 111(17.5) 195(30.7) 29( 4.6) 41( 6.4) 376( 59.1)

31.976

(.059)

Blood donation advertising

5( 0.8) 14( 2.2) 2( 0.3) 2( 0.3) 23(  3.6)Family or acquaintances

Blood test
14( 2.2) 27( 4.2) 10( 1.6) 4( 0.6) 55(  8.6)

Recommendation
1( 0.2) 11( 1.7) 2( 0.3) 1( 0.2) 15(  2.4)

Volunteer work
5( 0.8) 5( 0.8) 2( 0.3) 4( 0.6) 16(  2.5)Souvenir

Other
18( 2.8) 31( 4.9) 10( 1.6) 9( 1.4) 68( 10.7)

16( 2.5) 15( 2.4) 9( 1.4) 6( 0.9) 46(  7.2)

9( 1.4) 17( 2.7) 2( 0.3) 9( 1.4) 37(  5.8)

Total 179(28.1) 315(49.5) 66(10.4) 76(11.9) 636(100.0)

* p<0.05

과를 보였으며, 문항에 대한 결과를 살펴보면, 우리나라 

헌혈제도가 등록헌혈제도라고 응답한 비율이 31.8%로 

가장 높았고, 헌혈에 대한 비밀보장에 대한 질문에서는 

비밀보장이 어렵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이 48.9%로 가장

높았다. 헌혈증서의 재발급이 불가능하다고 응답한 비율

이 54.4%로 가장 높았고, 헌혈증서의 효력기간이 영구적

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55.0%로 가장 높았으며 그 밖에 

헌혈이 가능한 연령에 대한 물음에는 만16세에서 만69세

까지에 82.4%가 응답하여 가장 높은 비율이 나타났다.

헌혈과 관련된 지식에 따른 헌혈동기의 차이결과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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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Recognition according to Blood Donation Motivation, Regular and the General Characteristics    
(unit : M±SD)

Variable A B C D E F G H

Total 3.40±1.03 4.04±.891 3.53±1.22 4.27±.890 3.25±.997 4.01±.986 4.43±.802 3.75±1.06

 Gender

Male 3.45±1.03 4.10±.862 3.69±1.21 4.26±.923 3.29±1.04 3.97±1.05 4.51±.795 3.93±1.04

Female 3.33±1.03 3.96±.923 3.33±1.19 4.27±.845 3.19±.930 4.07±.895 4.34±.802 3.52±1.03

t(P) .261(.795) -1.144(.253) -1.94(.053) -.845(.398) 2.156(.031) 1.132(.258) -1.724(.085) -.719(.473)

 Age

Below 20 3.49±1.03 4.16±.825 3.44±1.23 4.34±.838 3.23±1.03 4.20±.815 4.51±.704 3.76±1.06

20～24 3.38±.981 3.89±.959 3.39±1.21 4.18±.888 3.20±.947 4.03±.965 4.28±.893 3.62±1.07

25～29 3.28±.954 4.17±.810 3.81±1.09 4.34±.858 3.42±.975 4.00±1.07 4.49±.778 3.88±.983

Above 30 3.42±1.20 4.16±.816 3.76±1.27 4.32±.973 3.23±1.09 3.75±1.10 4.68±.602 3.95±1.03

F(P) .881(.451) 5.03(.002) 4.75(.003) 1.64(.179) 1.21(.307) 4.59(.003) 7.92(.000) 3.34(.019)

 Religion

Yes 3.51±1.06 4.11±.827 3.56±1.27 4.35±.884 3.37±1.02 4.03±.978 4.50±.752 3.78±1.05

No 3.31±.997 3.99±.938 3.51±1.17 4.20±.890 3.15±.970 3.99±.994 4.38±.838 3.73±1.06

t(P) -2.43(.015) -1.69(.092) -.500(.620) -2.18(.029) -2.87(.004) -.516(.606) -1.84(.067) -.517(.605)

 Occupation

Worker 3.49±1.12 4.14±.808 3.77±1.18 4.27±.908 3.43±1.01 3.89±1.06 4.59±.620 3.91±.936

Student 3.38±.981 4.04±.910 3.42±1.21 4.25±.873 3.19±.981 4.07±.922 4.40±.821 3.70±1.07

Housewife & other(ect) 3.32±1.15 3.89±.903 3.76±1.23 4.38±.952 3.28±1.03 3.89±1.18 4.36±.934 3.76±1.14

F(P) .783(.457) 1.82(.163) 5.55(.004) .752(.472) 3.08(.047) 2.24(.107) 3.16(.043) 2.01(.135)

 Education

< High school 3.40±.997 4.02±.927 3.48±1.21 4.25±.882 3.20±1.01 4.04±.965 4.40±.834 3.74±1.08

≥ Collage 3.38±1.14 4.12±.757 3.71±1.22 4.32±.917 3.40±.922 3.93±1.06 4.53±.676 3.81±.971

t(P) .068(.795) 1.31(.253) 3.76(.053) .714(.398) 4.65(.031) 1.28(.258) 2.97(.085) .516(.473)

MotIvatIon

Voluntary 3.39±1.03 4.05±.888 3.55±1.22 4.27±.883 3.25±.987 4.03±.973 4.44±.794 3.78±1.05

Involuntary 3.50±1.03 3.88±.952 3.15±1.16 4.12±1.03 3.12±1.21 3.65±1.23 4.38±.983 3.15±1.08

t(p) .275(.600) .851(.357) 2.67(.103) .790(.374) .483(.487) 3.60(.058) .103(.749) 8.86(.003)

 Regular 

 Yes 3.50±1.085 4.19±.851 3.75±1.174 4.44±.848 3.33±1.070 3.95±1.019 4.55±.698 3.98±1.038

 No 3.33±.991 3.95±.904 3.40±1.223 4.16±.899 3.20±.957 4.05±.946 4.36±.872 3.61±1.042

t(p) 2.042(.042) 3.294(.001) 3.529(.000) 3.900(.000) 1.527(.127) -1.246(.213) 2.819(.005) 4.029(.000)

* p<0.05

A : Obligations of citizens

B : Value that bothered inconvenience

C : AIDS, hepatitis infection risk

D : When needed blood donation

E : Satisfied with the promotion of current

F : Increase the donor souvenir improve 

G : My blood even if others will not be a problem

H : No psychological burden for the blood transfusion of others

혈증서의 재발급가능에 대한 내용과 헌혈증서효력기간

에 대한 내용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나 헌혈동기

가 자발적인 응답자의 53.5%가 헌혈증서의 재발급에 대

해 불가능하다고 올바르게 인식하고 있었고, 또한 53.9%

가 헌혈증서의 효력기간이 영구적이라고 바르게 인식하

고 있었다(p<0.05). 한편, 헌혈과 관련된 지식에 대해 올

바르게 응답한 비율이 가장 낮았던 문항은 비자발적 헌

혈동기를 가진 집단에서 우리나라의 헌혈제도는 혈액예

치제도와 헌혈증서효력기간이 5년 이내였으며 0.2%의 

응답률을 나타났다.  

헌혈의 양상에 따른 헌혈관련 지식에 대한 결과에서

도 각 항목마다 ‘모르겠다’에 높은 응답률을 보였으나, 규

칙적인 헌혈자에게서 헌혈제도에 관한 지식은 더 높게 

나타났고 헌혈관련 부분에 대한 비밀보장의 어려움과 헌

혈증서의 재발급 가능성에 대한 지식은 불규칙적 헌혈자 

집단에서 더 높은 비율분포를 보였으며(p<0.05), 헌혈증

서의 효력기간과 헌혈가능 나이에 대한 지식에서도 불규

칙적 헌혈자 집단에서 높게 나타났다<Table4>.

2.3 헌혈에 대한 인식도

헌혈동기와 연구대상자 일반적 특성에 따른 헌혈에 

대한 인식도를 비교한 결과, ‘내 혈액을 타인에게 수혈 시 

문제가 없을 것이다’의 인식도 평균은 4.43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나와 같은 혈액형이 필요할 시

에 기꺼이 헌혈을 해 줄 것이다’가 4.27점, ‘헌혈은 불편을 

감수할만한 가치가 있다’가 4.04점, ‘기념품 개선 시 헌혈

자가 증가할 것이다’가 4.01점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타

인의 혈액을 제공(공혈) 받아도 부담이 없을 것이다’는 

3.75점으로 ‘내 혈액을 타인이 받아도 문제가 없을 것이

다’의 4.43점에 비해 낮은 점수를 보였다. ‘헌혈은 에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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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Satisfaction according to the General Characteristics and Regular 
                                                                                                           (unit : M±SD)

Variable A B C D E F G H I J

Total 3.72±1.39 3.71±1.29 4.39±.782 4.24±.845 3.94±.969 3.95±.981 4.35±.798 4.01±.914 4.46±.790 4.12±.906

Gender

Male 3.77±1.40 3.87±1.30 4.46±.773 4.32±.782 4.00±.987 4.03±.969 4.40±.764 4.10±.913 4.52±.773 4.14±.920

Female 3.65±1.37 3.50±1.24 4.28±.784 4.14±.913 3.87±.940 3.85±.988 4.27±.835 3.89±.902 4.38±.805 4.10±.888

t(P) 1.22(.270) 13.1(.000) 8.42(.004) 7.39(.007) 2.62(.106) 5.70(.017) 4.66(.031) 8.33(.004) 5.37(.021) .373(.542)

Age

Below 20 3.55±1.51 3.44±1.36 4.46±.753 4.29±.844 4.14±.926 4.02±.963 4.41±.759 3.89±.975 4.53±.683 4.17±.881

20 ~ 24 3.67±1.35 3.64±1.25 4.25±.824 4.14±.885 3.87±.977 3.84±.997 4.21±.836 3.91±.938 4.34±.845 4.01±.925

25 ~ 29 3.83±1.37 3.86±1.25 4.49±.726 4.30±.778 4.02±.918 4.05±.912 4.40±.821 4.14±.829 4.52±.790 4.18±.825

Above 30 3.93±1.33 4.07±1.23 4.53±.719 4.39±.782 3.81±1.01 4.07±1.00 4.54±.667 4.27±.779 4.61±.735 4.30±.931

F(P)  1.91(.127) 5.91(.001) 4.88(.002) 2.82(.038) 3.50(.015) 2.46(.062) 5.59(.001) 5.87(.001) 4.22(.006) 3.27(.021)

Religion

Yes 3.69±1.43 3.72±1.30 4.41±.770 4.26±.860 3.97±.978 4.00±1.01 4.39±.789 4.09±.945 4.49±.766 4.18±.885

No 3.74±1.36 3.70±1.28 4.36±.793 4.23±.833 3.93±.962 3.91±.956 4.31±.804 3.94±.882 4.43±.809 4.08±.922

t(P) .414(.679) -.216(.829) -.758(.449) -.477(.634) -.513(.608) -1.18(.238) -1.17(.242) -2.12(.035) -.987(.324) -1.35(.177)

Occupation

Worker 3.98±1.33 4.00±1.23 4.50±.741 4.35±.777 3.94±.925 4.05±.963 4.40±.785 4.21±.807 4.58±.767 4.18±.947

Student 3.63±1.41 3.60±1.30 4.36±.773 4.22±.859 3.96±.979 3.92±.988 4.32±.806 3.94±.930 4.44±.775 4.09±.887

Housewife & other(ect) 3.75±1.34 3.84±1.26 4.34±.888 4.22±.873 3.86±.989 3.97±.966 4.42±.771 4.03±.952 4.39±.896 4.21±.943

F(P) 3.21(.041) 5.37(.005) 1.88(.154) 1.26(.285) .383(.682) .967(.381) .851(.427) 4.32(.014) 1.99(.138) .833(.435)

Education

< High school 3.68±1.41 3.66±1.29 4.39±.768 4.25±.845 3.97±.976 3.95±.980 4.34±.799 3.96±.935 4.44±.777 4.10±.901

≥ Collage 3.86±1.33 3.88±1.27 4.37±.831 4.23±.847 3.85±.942 3.95±.985 4.36±.796 4.15±.825 4.51±.832 4.21±.919

t(P) 2.05(.153) 3.23(.073) .073(.787) .031(.860) 1.79(.181) .000(.991) .087(.768) 4.76(.029) .854(.356) 1.80(.181)

Regular 

 Yes 3.86±1.39 3.86±1.29 4.53±.676 4.37±.789 4.04±.935 4.05±.993 4.49±.712 4.18±.817 4.77±.511 4.40±.745

 No 3.63±1.38 3.62±1.28 4.30±.830 4.17±.869 3.88±.985 3.90±.970 4.26±.835 3.90±.954 4.27±.868 3.95±.955

t(p) 1.97(.050) 2.27(.023) 3.62(.000) 2.99(.003) 2.01(.045) 1.87(.062) 3.61(.000) 3.74(.000) 8.15(.000) 6.19(.000)

  *p<0.05    

  A : No discomfort during blood donation

 B : No discomfort after donating blood

 C : Pleasant place for a donation

 D : Suitable time donation

 E : Beverages and souvenirs satisfaction

F : Description satisfactory test results

G : The person pulling the blood Friendly

H : Professionalism and satisfaction of the person pulling the blood

I : Will re-donate

J : Want to invite others

에 걸릴 위험이 없다’가 3.53점, ‘헌혈은 시민의 의무이다’

가 3.40점, ‘현재의 헌혈 홍보에 만족한다’가 3.25점 순으

로 나타났다. 성별, 연령, 종교, 직업, 학력, 헌혈동기, 헌

혈양상에 따른 헌혈에 대한 인식에 관하여 집단 간 유의

한 차이를 보였다(p<0.05). 먼저, ‘현재 헌혈홍보에 대한 

인식의 만족’은 남성이 여성에 비해 높았으며, ‘헌혈은 불

편을 감수할만한 가치가 있다’, ‘에이즈 간염에 걸릴 위험

이 없다’, ‘타인 혈액 공혈 시 심리적 부담이 없다’는 연령

이 높을수록 인식도 점수가 높았고  ‘내 혈액을 타인에게 

수혈 시 문제가 없을 것이다’와 ‘기념품 개선 시 헌혈자가 

증가할 것이다’라는 항목에서는 연령이 낮을수록 인식도 

점수가 낮게 나타났다. 또 ‘헌혈이 시민의 의무’, ‘나와 같

은 혈액형 필요 시 기꺼이 헌혈해줌’, ‘현재 헌혈홍보에 

대한 만족’ 항목에서 종교를 가진 집단에서 높은 인식도 

점수가 나타났다. 소득근로자집단에서 ‘헌혈은 에이즈에 

걸릴 위험이 없다’, ‘현재 헌혈홍보에 대한 만족’,  ‘타인의 

혈액을 수혈 받아도 부담이 없을 것이다’ 항목에서 높은 

인식도 점수를 보였다. 대졸이상의 집단에서는 ‘현재 헌

혈홍보에 대한 만족’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보였으며 ‘타

인의 혈액을 공혈 시 부담이 없을 것이다’ 항목에서 자발

적 참여 헌혈자가 비자발적 참여자에 비해 타인 혈액의 

수용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헌혈의 양상에서는 ‘기

념품 개선 시 헌혈자가 증가할 것’ 항목을 제외한 모든 

항목에서 규칙적 헌혈자 집단에서 높은 인식도 점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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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 Promote Blood Donation Status
                                                                                                 (unit : person, %)

Variable

Necessity of 

promotion and education
Watch for ads 

Total

Yes No Yes No

Total 571(89.8) 65(10.2) 478(75.2) 158(24.8) 636(100.0)

 Gender

Male 320(50.3) 43( 6.8) 272(42.8) 91(14.3) 363( 57.1)

Female 251(39.5) 22( 3.5) 206(32.4) 67(10.5) 273( 42.9)

χ2(p) 2.432(.145) 0.23(.92)

 Age

below 20 130(20.4) 10( 1.6) 93(14.6) 47( 7.4) 140(22.0)

20 ~ 24 244(38.4) 35( 5.5) 215(33.8) 64(10.1) 279(43.9)

25 ~ 29 92(14.5) 11( 1.7) 79(12.4) 24( 3.8) 103(16.2)

above 30 105(16.5) 9( 1.4) 91(14.3) 23( 3.6) 114(17.9)

χ2(p) 3.784(.286) 7.716(.052)

 Education

< High school 437(68.7) 53( 8.3) 357(56.1) 133(20.9) 490(77.0)

≥ Collage 134(21.1) 12( 1.9) 121(19.0) 25( 3.9) 146(23.0)

χ2(p) .568(.437) 5.523(.016)

 Occupation

Worker 118(18.6) 11( 1.7) 104(16.4) 25( 3.9) 129(20.3)

Student 387(60.8) 44( 6.9) 311(48.9) 120(18.9) 431(67.8)

Housewife & other(ect) 66(10.4) 10( 1.6) 63( 9.9) 13( 2.0) 76(11.9)

χ2(p) 1.118(.572) 6.576(.037)

 Religion

Yes 304(47.8) 45( 7.1) 259(40.7) 90(14.2) 349(54.9)

No 267(42.0) 20( 3.1) 219(34.4) 68(10.7) 287(45.1)

χ2(p) 5.398(.017) .371(.581)

* p<0.05

나타났다(p<0.05)<Table5>.

2.4 헌혈에 대한 만족도

헌혈에 대한 만족도 전체 평균은 재 헌혈 의지 4.46점,

헌혈장소의 쾌적감 4.39점, 채혈자의 친절성과 성실함 

4.35점, 헌혈을 타인에게 권유함 4.12점, 채혈자의 전문성

과 사명감 4.01점, 헌혈을 위한 검사결과에 대한 설명의 

만족도 3.95점, 헌혈 후 음료나 기념품에 대한 만족도 

3.94점, 헌혈 시 불편감이 없음 3.72점, 헌혈 후 불편감이 

없음 3.71점의 순으로 만족도 점수가 나타났고 성, 연령, 

종교, 직업, 헌혈동기, 헌혈양상에 따른 헌혈의 만족도 점

수는 집단 간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5). ‘헌혈 후 불

편감’은 남자 3.87점, 여자 3.50점으로 여자가 헌혈 후에 

만족도가 다소 떨어지는 것으로 조사되었고(p<0.05). ‘헌

혈 장소의 쾌적감’에 대한 결과는 남자가 4.46점, 여자가 

4.28점으로 남자가 여자에 비해 쾌적감이 높았고

(p<0.05), ‘헌혈시간의 적당성’, ‘검사결과 설명에 대한 만

족감’, ‘채혈자의 친절성’, ‘채혈자의 전문성과 사명감’, ‘재 

헌혈에 대한 의지’ 항목에서도 여성에 비해 남성의 만족

도가 높았다(p<0.05). ‘헌혈 시 불편감 없음’과 ‘검사결과 

설명에 만족’을 제외한 모든 항목에서 연령에 따른 차이

를 보였는데(p<0.05), 대체로 20대 보다는 30세 이상의 

집단에서 만족도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채혈자의 전문

성과 사명감’ 항목에서는 종교를 가진 집단에서 높은 만

족도를 보였다(p<0.05). ‘헌혈 시 불편감 없음’, ‘헌혈 후 

불편감 없음’과 ‘채혈자의 전문성과 사명감’ 항목에서는 

소득근로자집단에서 높은 만족도 점수가 나타났고 헌혈

의 양상에서는 ‘채혈자가 친절하고 성의가 있음’ 항목을 

제외하고는 모든 항목에서 규칙적 헌혈집단에서 만족도

가 높게 나타났다(p<0.05)<Table6>.

2.5 헌혈 홍보

2.5.1 헌혈 홍보 현황 

헌혈에 대한 홍보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결과에서는 

전체 응답자 중 89.8%가 헌혈 홍보의 필요성이 있다고 

응답하였고, 종교를 가진 집단에서 더 높은 비율을 보였

다(p<0.05).

헌혈홍보에 대한 시청경험이 있는 응답자의 비율이 

75.2%로 높은 응답률을 보였으며 시청경험 유무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 집단으로는 20~24세 집단, 고졸이하의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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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학생집단에서 높은 비율분포의 차이를 보였다

(p<0.05). 즉, 헌혈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과 시청홍보에

서 높은 분포를 보여 이들의 중요성을 제시하였다

<Table7>.

2.5.2 효과적 헌혈 홍보방안

헌혈홍보 경험자에게 실제 접촉한 헌혈 홍보 매체에 

대한 결과 54.2%가 TV광고 시청으로 가장 높은 비율이 

나타났으며, 그 다음이 거리홍보 45.6%, 전철광고 22.8%, 

옥외병원광고 17.9%, 신문이나 잡지를 이용한 광고가 

16.2%순이었다. 

효과적인 헌혈 홍보수단에 대한 결과로는 81.9%가 

TV광고를 꼽았고, 거리홍보가 32.4%, 전철광고가 24.1%, 

극장광고 21.4% 순이었다. 

Variable N %

Experience with

promotional media

TV 345 54.2

Ads on the Street 290 45.6

Ads on the Subway  145 22.8

Hospital outdoor advertising 114 17.9

Newspapers/ magazines 103 16.2

Theater advertising 52 8.2

Radio 41 6.4

Promotional video 20 3.1

Other 30 4.7

Effective

promotional means 

 TV 521 81.9

Ads on the Street   206 32.4

Ads on the Subway 153 24.1

Theater advertising 136 21.4

Newspapers/ magazines 79 12.4

Radio 72 11.3

Hospital outdoor advertising 67 10.5

Promotional video 30 4.7

Other 23 3.6

The reason for 

the low donation 

rate than other 

developed 

countries

The fault recognition 317 49.8

Lack of volunteerism 300 47.2

Lock of promotion 205 32.2

Policy support 162 25.5

Lack of conditions 78 12.3

Other 19 3.0

Strategies to

increase the 

rate of blood

donation

Promote enhanced 237 37.3

Improvement 66 10.4

Expansion of compensation 278 43.7

Recognition changes 378 59.4

Other 14 2.2

<Table 8> Public Relations Strategy
(Multiple responses)

실제 접촉한 헌혈홍보 매체와 효과적인 홍보수단에 

대한 응답에서도 TV광고, 거리홍보, 전철광고 순으로 상

호 일치도를 나타내어 주로 대중매체를 통한 홍보가 효

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헌혈률이 다른 선진국에 비해 낮은 이유에 

대한 결과, 헌혈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 49.8%로 가장 높

게 나왔고, 국민의 봉사정신 부족이 47.2%, 헌혈에 대한 

홍보부족이 32.2%, 정부의 정책적 지원부족 25.5%, 헌혈

할 수 있는 여건부족 12.3%순의 결과가 나타났다.   

국민의 헌혈률을 높이기 위한 효과적인 헌혈홍보의 

증가방안에 대한 결과, 국민의 인식변화 59.4%, 헌혈 시 

보상확대 43.7%, 헌혈 홍보강화가 37.3%, 헌혈 환경개선

이 10.4% 순으로 나타났다<Table8>.

2.5.3 지속적 헌혈 방안

지속적인 헌혈을 위한 중요 방안의 1순위로는 헌혈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465명으로 나타났고 보상강화가 2순

위 87명, 헌혈증서 및 개인별관리는 3순위로 각각 39명, 

친절도가 5순위로 17명의 결과를 보였다. 지속적인 헌혈

을 위해서는 긍정적인 인식을 고취시켜야 할 뿐 아니라 

헌혈증서 및 개인별 관리보다는 보상을 강화하는 차원의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Table 9>.

N Ranking

Positive recognition 465 1

Enhanced compensation 87 2

Personal Management 39 3

Donation Certificate 39 4

Friendliness 17 5

<Table 9> Sustainable Blood Donation Advice 
          (Multiple responses)

3. 결론 및 고찰

본 연구는 부산소재 헌혈의 집 7곳을 방문한 헌혈 참

여자를 대상으로 자발적이고 지속적인 헌혈인구의 확대

방안 마련의 기초자료를 얻기 위하여 시도되었으며, 헌

혈동기 및 헌혈양상, 최근 헌혈시기, 헌혈사유, 헌혈에 대

한 지식과 인식 및 만족도 그리고 효과적이라고 생각하

는 헌혈에 대한 홍보방안에 대해 분석한 결과에 의한 결

론 및 고찰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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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헌혈참여자의 성별분포를 보면 남자가 많았고, 2

0～30세 이내의 연령층의 헌혈자가 대부분 분포하

였고, 학생과 대졸이상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

났다. 이는 Park[13]와 유사한 결과로 젊은 남성층

의 헌혈 참여도가 높은 것으로 생각된다. 또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의 비율이 높았는데 이는 종

교단체와 연계하여 헌혈자를 확보하였음을 알 수 

있었던 Park[13]의 결과와는 차이가 있었다. 한편, 

만족도에서는 종교를 가지고 있는 헌혈자가 높은 

결과를 나타내어 종교단체의 헌혈 참여 프로그램 

등과 같은 홍보활동에 참여한 경험이 헌혈의 만족

도를 높였을 것이라 사료된다.  

2. 헌혈동기와 헌혈양상, 최근 헌혈시기 및 헌혈사유

를 조사한 결과, ‘자발적으로 헌혈’을 한 경우가 

95.8%로 헌혈자의 대부분으로 조사되었는데, 안전

한 혈액의 지속적인 공급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자발적이고 계속적인 헌혈 참여가 필요하다는 

Kim[6]의 연구결과로 미루어 볼 때 38.2%가 규칙

적으로 헌혈을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규칙적

인 헌혈자의 참여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사료된다. 

Park[4]의 헌혈기간을 정하여 주기적으로 참여하기

보다는 기회가 닿을 때 주로 참여한다는 연구결과

와 조사방법의 차이를 보였으나 비슷한 결론을 도

출하였다. 최근 헌혈 시기는 6개월 이내가 49.5% 

가장 많았다. 헌혈의 가장 큰 사유로는 ‘보람과 긍

지’가 59.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Park[13]의 연구와 일치하였고, 이는 헌혈자들의 헌

혈이유가 이타적이고 봉사적인 동기가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6개월 이내 헌혈 경험자가 6개월 

이상 헌혈경험자에 비해 높은 비율을 나타낸 것도 

이와 같은 연유라고 생각된다. 

3. 조사 대상자들의 헌혈과 관련된 올바른 지식 정도

는 각 항목마다 ‘모르겠다’에 높은 응답률을 나타내

어 전체적으로 헌혈에 관한 올바른 지식에 대하여 

회의적인 결과를 보였으며, 31.8%는 ‘우리나라 헌

혈제도가 등록헌혈제도’, 48.9%는 ‘헌혈에 대한 비

밀보장이 어렵지 않다’의 응답률을 나타냈으며, 

54.4%가 ‘헌혈증서의 재발급이 불가능하다’, 55.0%

가 ‘헌혈증서의 효력기간이 영구적이다’의 항목에

서만 과반수이상의 응답률을 나타내어, 헌혈에 대한 

지식점수가 11.48점(14점 만점)을 나타낸 Kong[14]의 

연구결과 보다 낮았으나 이는 종합병원에 소속되어

있는 의사, 간호사, 의료기사 등을 대상을 한 연구

결과이므로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본 연구와는 구

분된다고 생각된다. 본 연구의 헌혈에 대한 지식정

도에 대한 결과 헌혈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수준을 

높이기 위한 교육과 홍보의 기회 마련을 위한 노력

이 필요하다고 생각되고. 그 밖에 ‘헌혈이 가능한 

연령’에 대해서는 만16세에서 만69세 까지에서 

82.4%의 높은 응답율을 보여 올바르게 인식하고 있

었다.

4. 헌혈과 관련된 지식에 따른 헌혈동기의 차이결과 

헌혈동기가 자발적인 응답자에서 ‘헌혈증서의 재발

급이 불가능하다’와 ‘헌혈증서의 효력기간이 영구

적이다’ 의항목에서 올바르게 인식하고 있는 비율

이 높았다. 한편, 비자발적 헌혈동기를 가진 집단에

서 우리나라의 헌혈제도가 혈액예치제도이며 헌혈

증서효력기간이 5년 이내라고 잘 못 알고 있는 비

율이 높게 나타나 헌혈동기의 자발적 집단과 비자

발적인 집단에서의 헌혈에 대한 지식정도에서도 

차이가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자발적 헌혈자가 헌

혈에 관한 지식정도가 높고, 앞서 언급한 헌혈의 가

장 큰 사유가 보람과 긍지로 나타나 이타성이 높다

고 볼 수 있으며  이는 Kong[14]의 헌혈에 대한 지

식과 태도가 이타성에 상관관계가 있다는 결과를 

나타낸 연구로 비추어볼 때 자발적인 헌혈자가 더

욱 헌혈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긍적적인 태도를 가

지고 있으므로 이들 자발적인 헌혈자에게서 지속

적으로 헌혈자를 확보를 할 수 있도록 적절한 홍보

와 교육방안의 개발 등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5. 헌혈에 대한 인식도 조사결과, ‘내 혈액을 타인이 받

아도 문제가 없을 것이다’와 ‘나와 같은 혈액이 필요

할 시에 기꺼이 헌혈해 줄 것이다’, ‘헌혈은 불편을 

감수할만한 가치가 있다’, ‘기념품 개선 시 헌혈자가 

증가할 것이다’가 4점대를 넘는 결과를 보여 헌혈에 

대한 의지가 있고 기념품을 제공하는 것이 헌혈을 

권장하는데 영향을 주는 것으로 생각 된다. 그리고 

‘타인의 혈액을 수혈 받아도 부담이 없을 것이다’가 

‘내 혈액을 타인이 받아도 문제가 없을 것이다’에 비

해 낮은 점수를 보여 Chung[[2]의 결과와 일치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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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데 이는 타인에게 내 혈액을 주는 것에 대한 두려

움보다는 타인의 혈액을 수혈 받는 것에 대한 두려

움이 더 큰 것으로 생각된다. ‘헌혈은 에이즈에 걸릴 

위험이 없다’와 ‘헌혈은 시민의 의무이다’, ‘현재의 

헌혈 홍보에 만족한다’에서는 3점대의 평균점수를 

보여 헌혈자들이 헌혈에 대한 의무감보다는 타인을 

배려하는 감정이 높다고 생각되며, 에이즈감염 위

험에 대한 두려움이 비교적 적고 헌혈 홍보의 적극

적 변화에 따라 헌혈에 대한 인식도 높아질 것이라 

사료된다. 

6. 헌혈동기, 헌혈양상, 성별, 연령, 직업에 따른 헌혈

에 대한 인식에 관하여는 ‘타인의 혈액을 수혈 받아

도 부담이 없을 것이다’ 항목에서 헌혈의 자발적 참

여자가 비자발적 참여자에 비해 타인 혈액의 수용

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p<0.05). 이는 헌혈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이타주의적 동기에 의

해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여야 한다는 Han[7]의 

결과로 볼 때  자발적 참여자 지속적인 확보를 위한 

방안 모색에 노력해야 할 것이며 적절한 교육과 홍

보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헌혈은 에이즈

에 걸릴 위험이 없다’는 남자가 여자에 비해 헌혈이 

에이즈 감염에 안전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 ‘헌혈은 불편을 감수할만한 가치가 

있다’, ‘헌혈은 에이즈에 걸릴 위험이 없다’ ‘기념품 

개선 시 헌혈자가 증가할 것이다’ 그리고 ‘내 혈액

을 타인이 받아도 문제가 없을 것이다’에서는 연령

에 따라 인식도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5). 

‘현재 헌혈 홍보에 만족한다’는 항목에서는 종교를 

가진 집단에서 높은 점수를 보였고, 학생에 비해 소

득근로자와 기타 집단에서 높은 점수가 나타났다.

7. 헌혈자들의 헌혈에 대한 만족도 결과는 헌혈행위에 

관한 만족도에 비해 헌혈과 관련된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이는 서비스품질이 

헌혈자 만족도와 헌혈증진 관계에 있어 서비스품질

은 헌혈자 만족도와 헌혈증진에 영향을 미치며 서

비스품질이 좋아질수록 헌혈자 만족도와 헌혈증진

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 Han[7]의 연구결과와 

유사한 점을 나타냈다. 남성에서, 연령이 높을수록, 

종교를 가진 집단에서, 가사 및 기타 직업군에서, 대

졸이상의 학력, 규칙적으로 헌혈이 이루어지는 집

단에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p<0.05). 헌혈자들

의 헌혈행위나 헌혈과 관련된 서비스 등 헌혈자체

에 대한 만족과 보람이 상당히 높아 심리적 만족이

나 보람에 촛점을 맞추는 홍보전략을 권장하는 

Choi[15]의 결과와도 일치한다고 보여진다.

8. 헌혈홍보 부문에서는 교육홍보가 필요하며 헌혈홍

보에 대한 광고시청의 경험율도 매우 높은 비율을 

나타냈을 뿐 아니라 홍보경험의 매체와 효과적인 

헌혈의 홍보수단으로는 TV광고, 거리홍보, 전철광

고 순으로 나타나 홍보비디오나 신문잡지 등의 대

중전달매체에 의한 정보 전달율에 의해 헌혈동기를 

부여해 주는 것이 매우 효과적이라는 Jo[1]와 동일

한 결과를 보였다. 그리고 Chung[2]의 결과와 마찬

가지로 본 연구에서도 헌혈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봉사정신의 부족 등으로 선진국에 비해 헌혈률이 

낮다는 결과를 보였으며 이는 헌혈 할 수 있는 여건 

부족과 정부의 정책적 지원 부족, 헌혈에 대한 홍보

부족 등이 높게 나타난 Jo[1]의 연구결과와는 차이

가 있었다. 이의 개선책으로는 국민의 헌혈에 대한 

긍정적인 의식변화가 있어야 할 뿐 아니라 헌혈을 

위한 교육의 확대와 헌혈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를 

강화시켜 헌혈이 이루어질 때 다양한 방법으로 보

상이 이루어지기를 희망하였다.

이상에서 첫째, 헌혈자들은 남성, 20세～29세의 연령

층, 학생, 대졸이상의 집단에서 높은 분포를 보였다. 

둘째, 헌혈자들의 헌혈에 대한 지식과 인식 정도는 모

르는 내용이 많으며 만족도는 헌혈행위에 대한 만족보다

는 헌혈과 관련된 서비스 만족도 점수가 더 높게 나타났다.

셋째, 헌혈 홍보에서는 홍보교육이 지속적으로 필요하

며 홍보매체와 수단으로는 TV광고, 거리광고, 전철광고 

방법 등으로 나타났다.

헌혈에 대한 학교교육 및 생활교육 등을 통해 올바른 

지식과 인식을 고취시키고, 헌혈자에 대한 다양한 홍보

매체와 보상 이벤트제공 등으로 헌혈에 대한 더욱 적극

적인 방법을 모색하여 홍보를 강화시키면 국민들의 지속

적인 관심과 참여로 이어져 우리나라 혈액공급이 보다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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